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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지적/정서적 공감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자 실시하였다. 발달단계 상 대인관계의 역할이 중요하며, 스마트폰 중독 위험 역시 가장 높을 것

으로 사료되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남녀 대학생 463명(남=248, 여=215)에게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 지수(IRI)와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대인관계 문제

(KIIP-SC)를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각 변인에서 성차가 있다는 보

고에 따라 성별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지적/정서적 공감과 대인관계 문제, 스마트폰 중

독 및 사용시간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점수가 높았으며 변인 간 상관 패턴은 남녀가 유사하였

다. 또한 남성의 관점취하기 능력과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스마트폰 중독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관점 취하기 능력이 낮을 때에는 대인관계 문제가 높았으며, 관점 취하기 능력이

높더라도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 때에는 대인관계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에서는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남성에게 관점 취하기 능력은 대인관계 문제

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 경우에는 공감능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 문제를 나타내는 대학생의 경우 공감능력보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개입

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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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 간의 관계,

즉 대인관계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요인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은 Erikson의 발달

단계에서 친밀과 고립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속하므로, 어느 시기보다 대인관계가 중요

하다. 또한 입시와 학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급격하게 증가한다(김현

진, 한종철, 2004). 이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

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고, 새로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발달 과업에 직면할 수 있다. 많

은 사람들이 관계 맺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울,

불안, 외로움, 좌절 등의 다양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며, 대학생들이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주된

이유 역시 대인관계 문제라고 한다(김성회, 박경

희, 2010).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친사회적 행동, 공격성 등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설명할 때 널리 사용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공감능력이다(문은옥, 김혜

리, 천영운, 김태화, 최현옥, 2014). 공감은 상대방

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정서 상태를 함께 경험

하는 것으로(Davis, 1994), 공감을 통해 우리는 타

인을 보다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상대

방의 감정과 요구를 파악하여 그의 기대에 반응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

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관

계 맺기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감훈련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기법이 효과적이

라는 연구가 밝혀져 왔다(이은진, 최정훈, 1991).

공감능력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

고 있으나 단일차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적

개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Davis, 1980; 오

영은, 2015에서 재인용). 이에 학자마다 구성요소

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특정 요소를 더 강조하곤

하지만, 대부분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경험해보는

‘정서적 공감’과, 타인의 정서적 상태나 관점 등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감’을 포함하

고 있다(박성희, 1992).

여러 연구들은 두 유형의 공감이 높을수록 대

인관계 능력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Chow,

Ruhi, & Buhrmester, 2013; Ishak, Abidin, &

Bakar, 2014). 또한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을 매개

하고 중재하는 요소로 이타적 동기를 유발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결국 사회적 적응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박혜원, 2002; Dovidio

& Banfield, 2015). 이에 공감능력과 관련된 연구

는 상호작용 능력에서 손상을 보이는 자폐스펙트

럼장애(Baron-Cohen, Golan, & Ashwin, 2009;

Baron-Cohen, Wheelwright, Hill, Raste, &

Plumb, 2001; Dziobek et al., 2008), 반사회적 성

격과 자기애성 성격(Lishner, Hong, Jiang,

Vitacco, & Neumann, 2015), 대인관계 기술의 결

함을 보이는 조현병(Brüne & Ebert, 2011;

Fahim et al., 2004), 뇌 손상환자(Beer &

Ochsner, 2006; Bibby & McDonald, 2005;

Cicerone & Tanenbaum, 1997) 등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이슬아, 김근향, 정지영, 김나라, 권정혜,

2012). 그 결과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경계선 성격

장애는 인지적 공감의 손상이, 자기애성 성격장

애와 정신병질은 정서적 공감 능력에서 결함이

두드러지며, 분열성 성격장애는 두 공감 능력에

서 모두 결함을 보인다고 한다(박민, 2012; Blair,

2005). 사회적 철회를 보이는 물질 혹은 매체중독

의 경우에도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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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며(강연달,

이은희, 2010; 박성옥, 유순옥, 2003; Fernández-

Serrano, Lozano, Pérez-García, Verdejo–Gería,

2010), 아동 청소년을 비롯하여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인터넷 중독 역시 공감능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조재범, 2010).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인지적/정서적 공감능

력과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대학생의 경우 인지적 공감이 높은 집단은

정서적 공감이 높은 집단보다 대인관계에서 문제

를 느끼는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정서적 공감이 높은 집단은 인지적/정서적 공

감이 모두 낮은 집단보다 대인관계문제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문정, 2006). 아동의 경우

에도, 인지적 혹은 정서적 공감이 부족할 때 또

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인지적 공감이

부족하면 자기중심성과 냉담을, 정서적 공감이

부족하면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고 냉담한 것

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남궁선, 이영호,

2016). 즉, 각각의 공감능력에 따라 대인관계 문

제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

지적/정서적 공감을 구분하여 대인관계 문제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인의 인간관계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

라인에서도 이루어지며, 특히 젊은 층에서 온라인

상의 대인관계 맺기는 매우 중요한 일상이다(서원

진, 김미리혜, 김정호, Ebesutani, 조인성, 2015).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관계 형성과 유지에 중추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실시간으로 진행되

는 메신저 및 SNS 기능은 공간적 제약이 없는

관계 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이영은, 박현주, 허

창구, 2016). 또한 자신의 일상 및 관심사를 공개

적으로 드러내고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이경탁, 노미진, 권미욱, 이희욱, 2013). 이는

스마트폰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결국 이러한 기능이 오프라인의 관계를

대체할 것이다. 데스크톱 혹은 노트북 같은 PC보

다 접근성과 편리성에서 더 우세한 스마트폰 사

용과 관련하여 최근의 이슈는 스마트폰 과다사용

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

하는 것이다(고기숙, 2015; 이선명, 김완일, 2015).

이에 대해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 보다 심한 인

터넷 중독군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군은 더 동정

적이고 수용적이며 사교적이고 우호적인 대인관

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의용,

김택호, 2014). 또한 SNS를 주로 이용하는 중독군

의 경우 긍정적 대인관계 영역인 자기노출 능력

이 일반군에 비해 더 높았다(박순주, 권민아, 백민

주, 한나라, 2014).

스마트폰의 통신기능은 기존의 인터넷 채팅처

럼 가상의 공간에 동시에 접속하지 않아도 되며,

시간과 장소에 특별한 구애를 받지 않고 여러 만

남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타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현할 수 있고

주목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현실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할 때, 이를 사이버 상에서 보상받

으려는 시도에서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한다(Young, 1996).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주

변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할수

록 금단, 내성, 강박, 집착, 생활불편 등의 과다사

용 정도가 두드러진다(신영미, 2012).

인터넷 선진국인 한국에서 스마트폰 과다사용

은 최근 DSM-5에 ‘추후 연구를 위한 진단기준’으

로 등록된 인터넷 게임 중독보다 심각한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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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2016)에서 실

시한 “2015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

터넷 중독은 전년대비 0.1% 감소하여 6.8%가 위

험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스마트

폰 중독은 약 16.2%로 인터넷 중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는 도박 중독자가 전체 성

인의 5.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율이 4.4%(조맹제 외, 2011)로 나

타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스마트

폰 중독이 인터넷 중독을 비롯한 다른 중독보다

심각한 병리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더욱이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을 비롯하여 외로움, 우울, 불안 등의 문제로 이어

지고 있다(박웅기, 2014; 양유희, 2014; 오광수,

2015; Enex-Darcin, Noyan, Nurmedov, Yilmaz,

& Dilbaz, 2015).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심하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더 많고, 대학 생활에도 지장을 주며 이는 결국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현석, 이현경, 하정철, 2012). 또한 스마트폰의 주

기능인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 역시 지나치게

사용할수록 대인관계의 갈등을 다루는 능력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순주 외, 2014).

적당한 스마트폰 사용은 대인관계 능력을 높이

고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계

를 유지시키려는 강한 동기는 중독적인 사용으로

이어진다(신영미, 2012). 또한 공감능력이 높은 사

람들은 타인의 요구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폰을 통해 타인의 기대를 맞추다 보면 소통을 중

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공감능력이 높더라도

중독적인 사용에 빠지게 되면 결국 사회적 관계

에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반면 공감능력이 낮

은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

움을 경험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에도 통신과

소통 기능보다는 인터넷과 게임 기능에 몰두하며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는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경

향성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에서 유추해볼 수 있

다(이정은, 배성만, 2015). 그러나 공감능력과 스마

트폰 과다사용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감능력, 스마트폰 중독, 대인

관계 문제 간의 양상을 비롯하여, 공감과 대인관

계 문제 사이에 스마트폰 중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공감능력을 보

임에도 불구하고(Melchers, Li, Chen, Zhang, &

Montag, 2015; Rueckert & Naybar, 2008),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에서의 갈등이 더 빈번한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이승현, 2010). 그 이유는 일반

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정서적 공감이 높다는

데서 기인할 수 있다(고문정, 2006). 그러나 성별,

정서적 공감,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연구마다 다

른 결과를 보인다. 김미현(2003)의 연구에서는, 남

학생은 주로 인지적 공감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정서적 공감이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우선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비율이

우세한 인터넷 중독과 달리(김신옥, 2010; 조미헌,

신경선, 2004), 스마트폰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과

다사용이 높다는 보고가 일관적이다(유승숙, 최진

오, 2015; 조규영, 김윤희, 2014; 주석진, 2015). 일

반적으로 높은 공감능력은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지만, 공감능력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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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높은 여성에게서 대인관계 문제가 어떠한 양

상을 보일지, 또한 남성보다 심각할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감과 스마트폰 중독, 대인관계 문

제 모두 여성이 높다는 기존의 보고와 공감 사용

방식에서 성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인지적/정서적 공감과 스마트폰 중독,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스마트폰 중독의 조절

효과와 그 성차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강원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522

명의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하였으나, 모든 문항

에 한 가지 반응으로 응답하거나 누락된 반응이

많은 52부와 일반 휴대폰 사용자 7부를 제외한

총 463부(남248, 여215)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

었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스마트폰 자가 진단척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의 기준 점수를 활용하

여 구분하였다. 먼저 ➀총점 44점 이상 또는 ②
일상생활 장애 15점 이상, ➂금단 13점 이상, ➃
내성 13점 이상으로 ➀에 속하거나 ➁, ➂, ➃ 모
두 해당될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에 해당된다. 잠

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총점이 40이상∼43점 이하,

또는 일상생활장애가 14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일반 사용자군은 위험 사용자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이다.

측정도구

공감능력 척도. 공감의 다차원적 측면을 측정

하기 위해 Davis(1983)가 개발하고 박성희(1997)

가 번안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공감

은 ‘관점취하기’(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더

많이 노력하는 것)와 ‘상상하기’(허구의 대상에 깊

게 몰입하고 동일시하는 것)를 포함하며, 정서적

공감은 ‘공감적 관심’(타인에 대해 염려하고 동정

심을 느끼는 정도)과 ‘개인적 고통’(타인의 고통으

로 인해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정도)으

로 이루어져있다. 4개의 하위차원은 각 7문항으로

총 28문항이다. 설문형식은 0점 '전혀 그렇지 않

다'∼4점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는 5점

Likert형 평정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IRI

의 내적 일치도는 .73으로 이와 관련된 관점 취하

기는 .61, 상상하기 .75, 공감적 관심 .67, 개인적

고통 .65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관점 취하기 :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상상하기 : 나는 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의 느

낌에 정말로 깊이 빠져든다.

․공감적 관심 :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

자주 그를 염려하는 따뜻한 감정이 일어난다.

․개인적 고통 : 나는 긴급 상황에서 절실히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면 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사람 일에 빠져버린다.

스마트폰 자가진단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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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

서 개발한 성인 스마트폰 자가진단 척도이다. 일

상생활장애 5문항, 가상세계지향 2문항, 금단 4문

항, 내성 4문항으로 4요인을 측정하는 총 1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형식은 1점 '전혀 그렇

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는

4점 Likert형 평정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

트폰 중독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산출한 내적 일치도는 .90이였다.

대인관계 문제 척도. Horowitz, Rosenberg,

Baer, Vreno와 Villasenor(1988)가 개발하고 Alden,

Wiffins와 Pincus(1990)가 64문항으로 재구성한 검

사를 홍상황 등(200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한국

형 대인관계 문제 척도 단축형(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 Circumflex Scale:

KIIP-SC)을 사용하였다. KIIP-SC는 8가지 하위

요인으로, ‘통제지배’(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 ‘자기중심성’(자신의안녕에대한과도한관심),

‘냉담’(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 ‘사회적 억

제’(비사회적인경향및수줍음과관련된문제), ‘비

주장성’(자신감, 주장성 및 자존감의 결여), ‘과순응

성’(독립성을유지하지못하고쉽게설득, 이용당하

는 것), ‘자기희생’(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하

고책임지려고하는것), ‘과관여’(다른사람에대한

지나친관여와관련된문제) 척도로구성되어있다.

각각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

'전혀그렇지않다'∼4점 '매우그렇다'로반응하도

록하는 5점 Likert형평정척도이다. 점수가높을수

록대인관계에서어려움을많이겪을수있음을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KIIP-SC의 내적 일치

도는 .92였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문제를 확인하기에 앞서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 중독, 대인관계 문제 각각의 성

차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남녀 각각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사이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결 과

스마트폰 진단 척도 기준에 따라 중독 수준을

구분해보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

중독 비율(23.26%)이 남성의 중독 비율(8.47%)보

다 더 높게 나타났다. =27.25, p<.001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N %

일반 사용자군
남 227 91.53

여 165 76.74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남 15 6.05

여 33 15.35

고위험 사용자군
남 6 2.42

여 17 7.91

표 1. 스마트폰 중독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각

변인에서 성차를 살펴본 결과(표 2), 상상하기, 개

인적 고통, 스마트폰 중독, 대인관계 문제 모두 남

성에 비해 여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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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 사용시간의 경우 남녀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의 사용시간이 더 긴 것으

로 나타났다.

앞서 확인된 성차로 인해 상관은 남녀를 구분

하였고 대각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결과를 제시하

였다(표 3). 남녀 모두 관점 취하기는 대인관계

문제와 부적 상관(r=-.13, p=.043; r=-.17, p=.014)

을 보였으며 개인적 고통은 대인관계 문제와 정

적 상관을 나타냈다(r=.49, r=.42, p<.001). 남성의

상상하기와 개인적 고통은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15, p=.021; r=.29, p<.001), 여

성은 개인적 고통이 중독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

다(r=.32, p<.001). 여성의 관점 취하기는 스마트

폰 중독과 부적 상관(r=-.14, p=.039)을 보였으며

남녀 모두 중독은 대인관계 문제와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을 나타냈다(r=.22, p<.001).

성별(N) 평균 표준편차 t

인지적공감

정서적

공감

3. 관점 취하기
남(248) 16.47 3.58

-.05
여(215) 16.49 3.27

4. 상상하기
남(248) 15.89 4.40

-3.79***

여(215) 17.47 4.60

5. 공감적 관심
남(248) 16.87 3.62

-1.17
여(215) 17.27 3.82

6. 개인적 고통
남(248) 14.27 3.40

-4.35***

여(215) 15.60 3.18

스마트폰

1. 스마트폰

중독

남(248) 30.42 7.18
-7.70***

여(215) 35.38 6.60

2. 사용시간
남(248) 3.50 1.38

-6.58***

여(215) 4.33 1.34

대인

관계
7. 대인관계 문제

남(248) 53.86 19.95
-3.88***

여(215) 61.02 19.68

***  < .001.

표 2. 인지적/정서적 공감, 스마트폰 중독 및 사용시간, 대인관계 문제의 성차

남 여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중독 대인관계문제

관점 취하기 - .12 .25** -.21** -.14* -.17*

상상하기 .11 - .27** .16* .06 .13

공감적 관심 .25** .26** - .20** .06 .02

개인적 고통 -.10 .21** .25** - .32** .42**

중독 -.08 .15* -.04 .29** - .22**

대인관계문제 -.13* .10 -.08 .49** .22** -

주. 대각선 아래 = 남성의 상관계수, 대각선 위 = 여성의 상관계수.
*  < .05, **  < .01.

표 3. 전체 변인 간의 상관관계 (남 n=248, 여 n=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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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이 공감과 대인관계 문제를 조절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자 대학생의 공감능력

중 ‘관점 취하기(인지적 공감의 하위요인)’와 대인

관계 문제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상호작용항이 β

=.98, p=.004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일으켰는지 그림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관점 취하기

능력이 낮을 때는 스마트폰 중독이 높거나 낮은

집단 모두 대인관계 문제가 높지만, 스마트폰 중

독 수준이 높은 사람은 관점 취하기 능력이 높더

라도 대인관계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점 취하기 능력이 높으면, 스마트폰 중독이 낮

을 때 대인관계 문제가 적다. 이 밖의 다른 공감

능력은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대인관계 문제 양

상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여성에게서는 유의미한

그림 7.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스마트폰 중독의 조절효과(남 n=248)

단계 예측변인
대인관계 문제

 β    ∆  

1
관점 취하기 -.11

.22

-.11

.21

-1.79

3.34**
.06 .06 7.75**

스마트폰 중독

2

관점 취하기(A) -.59 -.56 -2.04*

.09 .03 8.06***스마트폰 중독(B) -.75 -.75 -3.24**

AxB .34 .98 2.87**

*  < .05, **  < .01, ***  < .001.

표 4. 인지적 공감과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스마트폰 중독의 조절효과(남 n=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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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인지적/정서적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스마트폰 중독의 조절효과를 확인

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감능력을 비롯하여 스마트폰 중독, 사용시간, 대

인관계 문제 각각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모두 여

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

성은 남성에 비해 허구의 대상에 깊게 몰입하고

동일시하는 ‘상상하기’와 타인의 정신적 고통감을

함께 경험하는 ‘개인적 고통’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점수와 사용시간도 남성

에 비해 높았으며, 대인관계 문제도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관계에 예민한 여성은 공감도 높지

만, 갈등이나 어려움을 더욱 민감하게 지각하여

관계 문제도 높게 지각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이 대인매체로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것과 관

련해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이러한 과다사용이 중

독 비율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각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기존 연

구들이 공감능력은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갖는다고 보고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박혜원,

2002; Chow et al., 2013; Dovidio & Banfield,

2015; Ishak et al., 2014). 고문정(2006)의 결과와

유사하게 ‘개인적 고통’은 대인관계 문제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상대방의 정서적 불편감을 함께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지 못하거

나 과도하게 그의 고통에 순응하고 자신을 희생

하는 등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관점 취하기’ 능력은 높을수록 관계 문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인지적으

로 추론하고 이해하는 것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

결해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공감 능력이 낮을수록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김양태, 2011, 조재범, 2010). ‘개인적 고통’은 남

녀 모두 중독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정서적 공감은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상호작용 상황

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경험하는 것은 오히

려 스마트폰에 더 얽매이게 만들 수 있다. 혹은

오프라인 관계 중 타인의 부정적 정서를 공감하

면서 생긴 불편감을 스마트폰에 몰입함으로써 해

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남성의 ‘상상하기’도 중

독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실제 상황보다는 허

구적 상황, 즉 가상 세계에 더 몰입하게 함으로써

중독위험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여성은 관점 취하

기 능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성은 오프라인 관계 및 자신이 처

한 상황에서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조절하게 될 수 있다.

남녀 모두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물질사용 및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 고립을 초

래하고, 스마트폰 중독은 외로움,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고통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들과 맥

락을 같이한다(박웅기, 2014; 신영미, 2012; 양유

희, 2014; 오광수, 2015; Enex-Darcin et al., 2015).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할 때 대인관계 갈등이

빈번하며 이를 다루는 능력이 낮다는 결과(박순주

외, 2014; 최현석 외, 2012)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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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관계유지를 위해 사용하더라도 결국

과다사용은 대인관계 문제를 높일 수 있고, 사회

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스마트

폰에 더 몰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인지적/정서적 공

감능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스마트폰 중독

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의 대인

관계 문제는 ‘관점 취하기’ 능력과 스마트폰 중독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관점 취하

기 능력이 낮을 때는 대인관계 문제가 더 높았으

며,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으면 관점 취하기 능

력이 높더라도 대인관계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시 말하면, 관점 취하기 능력이 높을 때

관계에서 어려움을 덜 경험할 수 있지만, 중독 수

준이 높을 때는 공감 능력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

되지 못하고 관계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중독 문제를 다뤄 공감능력이 적절히 발휘되도록

개입해야함을 시사한다. 이 외의 다른 공감능력은

중독과 상호작용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개인적 고

통은 중독 및 대인관계 문제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인 것과 관련될 수 있다.

한편 여성에게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변인 간 상관 패턴

이 남성과 유사하여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이는 여성이 대부분의

변인에서 남성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은 것과 관

련될 수 있다. 높은 공감능력을 메신저나 SNS와

같은 매체에 반영하여 중독수준이 높아지고 관계

에서는 어려움이 심화되도록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성의 대인관계 문제는 스마트폰 중

독보다는 개인적 고통과 더 강한 관계를 보였다.

즉, 중독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 문제가 달라지기

보다는 높은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문제를 심화시

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감의 요소와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

요할 수 있다. 따라서 친사회적이고 긍정적인 관

계를 높이는 것은 높은 공감능력보다 공감능력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이 깊을 수 있다.

종합해볼 때, 타인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활동

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켜주겠지만 과도

한 몰입과 활동은 불편감과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상대의

정서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더라도 이를 가상세계에서 발휘할 경우, 관계

간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는 SNS를

주로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SNS 이용 빈도가 10

회 이하이거나 21회 이상인 집단보다 11∼20회인

집단이 대인관계 능력이 더 높다는 결과(박순주

외, 2014)와 더불어 스마트폰과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자기 통제력이 조절 역할을 한다는 보고(주

석진, 2015)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먼저 대인관계

및 친사회적 행동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을 비롯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스마트폰 중독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또한

관계 문제를 초래한다고 알려진 스마트폰 중독이

공감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보았고 유의한 조절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남성의 ‘관점 취하기’ 능력은 대인관계

문제와 부적 상관을 갖지만 스마트폰 중독이 높

을 때면 공감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중독문제에

대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치료

전략을 제시하였다. 반면, 여성의 대인관계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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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공감과 더 강한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여성은 중독보다는 공감에 대한 개입이 우선되어

야 함을 제안한다. 즉, 성별에 따라 치료전략이 차

별화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함의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높은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문제와 정

적 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해

여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높은 공감능력으

로 인해 관계 문제가 악화되는 것에 대한 심화

연구와, 공감능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이다.

이에 연구 결과를 폭넓은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둘째, 공감능력 척도에서 각각의 하

위요인 내적 일치도가 낮아 수집된 자료가 신뢰

롭다고 판단하기에 다소 제한이 있다. 추후 과제

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객관적 공감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단일 시점에 얻은 자료이기 때문

에 인지적/정서적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문제, 스

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

다.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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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on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Ga-Hui Han In-Hye Yi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cognitive & affective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study,

subjects were university students whos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lays a critical role in

terms of development and who are considered to have the highest rate of smartphone

addiction risk. The adult Smartphone Addiction Scale(SAC),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and 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SC) were applied to 463

university students (male: 248, female: 21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Given the report that each variable showed different results according to gender,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gender. As a result, regarding most variables, female students had higher

points than male ones, and male and female students showed a similar correlation pattern

between variables. In the case of male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had interaction effects

on perspective taking and interpersonal problems. More specifically, while having higher

perspective taking ability lowers the amount of interpersonal problem, when high levels of

smartphone addiction also exist perspective taking ability is reduced.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conclusion, for male students, their

perspective taking ability can alleviate interpersonal problems. However, when they have high

smartphone addiction, it is difficult for their empathy ability to bring about any effects.

Therefore, for the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interpersonal problems, it is more effective to

intervene in smartphone addiction, than empathy ability.

Keywords: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interpersonal problem, smart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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